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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fer Labster> 나일론, 구스 가변크기 2022

연진영은 오늘날 소비 사회에서 효용을 다하고 버려진 사물의 
‘껍데기’에 주목한다. 덕트, 마대, 패딩 점퍼, 알루미늄 파이프 
등 산업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구와 설치작품으로 재구성해 
왔다. 스파(SPA)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품이 
빠르게 교체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본 경험이 계기가 됐다. 
‘신상’과 ‘유행’이 소비를 이끄는 풍경을 보며 인간이 시스템에 
종속되었음을 실감했다. 작가에게 쓰레기는 “풍족함에서도 
결핍을 느끼는 사회의 역설”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패딩은 특별한 재료다. “패딩의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폐기된다. 패딩을 만들기 위해 매년 15억 마리의 거위, 오리가 
희생되고, 버려진 옷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만 수백 년이 
걸린다. 패딩은 인류세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연진영의 
작품에서 패딩은 동물의 피부나 꿈틀거리는 내장으로 재탄생해 
세상에 반격한다. 휘발된 생명력을 복원하고, 찢기고 닳은 
상흔을 봉합한다. 계원예술대 리빙디자인과 학사 졸업. 파주 
DMZ캠프그리브스(2025), PS센터(2025) 등에서 개인전 개최. 
<취향가옥 2>(디뮤지엄 2025), <플라스틱>(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2024) 등의 단체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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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1월호 특집 「Rising Power 36」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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